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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 개최

- 전국 노동자 5,532명, 문학·미술·가요·댄스 분야 참가 -
- 대통령상에 이나래 씨의 서예 작품 「마음의 꽃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
타워에서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예술제에는 전국 
노동자 5,532명이 문학·미술·가요와 시범 운영한 댄스 분야에 참가해 작품과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 처음 열린 댄스제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연습한 춤을 무대에 
올렸다. 참가자들이 호흡을 맞추며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청년 노동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공단은 올해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부터 댄스제를 정규 종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제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서예 작품 이나래 씨의「 마음의 꽃 」에 
돌아갔다. “절제된 터치와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짜임새 있는 배치와 
균형으로 시선을 사로잡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에 부족함 없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문학부문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은 심야성 씨의「그리움, 추억의 사진첩을 
남기며 」가 받았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하게 풀어내 독자의 공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요 부문에서는 뮤지컬「 위키드 」의 대표곡 ‘Defying Gravity’를 부른 
김도경 씨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가요제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KBS를 
통해 방송됐다.



  노동자문화예술제는 노동자들이 창작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로, 
198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KBS가 공동
으로 주최하며 매회 5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한다. 올해 수상작은 근로
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은 “이번 예술제가 일하는 분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재능을 선보이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더 많은 노동자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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